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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 가가호호 입구 문 위, 

벽면, 문머리에 크고 작은 ‘복(福)’자

를 붙여 새로운 한 해에 하늘이 큰 복

을 내려 어려울 때 상서로움이 나타나

고 건강장수하며 복운이 끝없기를 바

란다.

한자의 내포는 박대정심(博大精深)

하며 ‘복’자도 복을 기원하고 복 쌓는 

뜻을 지니고 있다. ‘복(福)’의 좌변인 

‘시(示)’는 제사, 신명, 기원과 관련 있

다. 복을 기원함은 선남선녀가 하늘을 

경외하고 신을 모시는 것을 가리키며, 

하늘의 보호와 복수(福寿)를 받고 재

난에서 평안하기를 바란다. ‘복(福)’의 

우변은 신이 하사한 일구전(一口田, 양

심의 터전)으로 마음에 한 뙈기 정토

를 갖고 있으면 복이 강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하늘의 도는 편

애함이 없고 늘 선한 이와 함께 한다’, 

‘하늘은 사사로움이 없고, 오직 덕(德)

이 있는 사람이면 하늘은 그를 돕는다’

고 했다.

고대 대의학자 손사막은 《복수론(福
寿论)》에서 “복이 있는 자는 선(善)을 

행해 쌓은 것이고, 화(祸)를 당한 자

란 품행이 좋지 않고 무덕하기에 화가 

따른 것으로 덕이 없으면 복도 없다”

고 했다. 옛사람의 가르침처럼 “화복은 

정해진 문이 없으며 사람이 불러들일 

뿐”이고, “화는 악에서 비롯되고 복은 

덕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화복의 근원

은 사람 마음에 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사람의 도덕성이 

보편적으로 떨어지면 곧 대면적으로 

가뭄, 홍수, 전염병, 지진, 전쟁 등 각종 

재앙이 나타난다. 지금 전염병이 사라

지지 않고 천재인화가 끊임없는데 역

시 현대인의 도덕관념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도덕 표준에서 심하

게 빗나갔기에 조성된 것이다.

다행인 것은 ‘진선인(真·善·忍)’ 대

법이 세상에 널리 전해져 사람을 진실

과 선량, 관용으로 이끌어 본성을 되찾

아 주고 있다. 이는 인류가 근심 없이 

생활하고 아름다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법보(法宝)다! 하늘이 우리를 가

엽게 여겨 내린 복에 감사하고 맺어진 

선한 인연과 복음을 소중히 여겨야 한

다! 또, 양심을 지켜야 복이 끝없다. 새

로운 한 해에 선량한 사람들이 평안하

고 온 집안이 행복하길 바란다!

복 기원과 복 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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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어느 날, 홍콩에 사는 여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이 아프고 

열이 나면서 온몸이 아프다며 매제와 

함께 병원에 줄을 서 있다고 했다. 여

동생의 기침 소리가 들렸고 목소리도 

쉬어있었다.

알고 보니 며칠 전 여동생 가족은 매

제의 친구 가족과 함께 샤브샤브 가게

에서 식사했는데, 그중 한 친구가 코로

나(우한폐렴)에 걸려 여동생에게 전화

로 조심하라고 알려준 것이다. 그리고 

여동생도 바이러스 증세를 보여 병원

에 갔던 것이다. 여동생은 주변에 가족

끼리 감염되어 온 사람들이 많고 큰길

에도 감염자들이 가득했으며 시신 자

루도 보았다면서 너무 무섭다고 했다.

여동생과 내 어머니의 인연
여동생은 올해 41세다. 당시 그녀의 

친어머니는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생

후 17일 된 그녀를 우리 어머니에게 

입양하게 했다. 그래서 여동생에게는 

우리가 가족이다. 10여 년 전, 그녀는 

홍콩으로 시집가서 귀여운 다바오(大

宝)와 얼바오(二宝) 두 아들을 낳았다.

몇 년 전, 아버지가 위암에 걸리고 

어머니는 고혈압, 지방간 등을 앓았는

데 파룬궁을 수련한 후 병이 모두 사

라졌다. 그래서 여동생은 파룬궁이 좋

다는 것을 알고 삼퇴(중공의 당, 단, 대 

조직에서 탈퇴)도 했다. 여동생은 홍콩

에서는 파룬궁을 마음대로 수련해도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다며 어머니에게 

“파룬궁이 좋으면 연마하시되, 반드시 

안전에 주의하세요”라고 당부했다.

‘9자진언(九字真言)’ 읊으니 
증상이 사라지다

여동생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우

리는 9자진언 ‘파룬따파하오(法轮大法

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

(真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많

이 읊으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우한에

서 중공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많은 

감염자가 진심으로 9자진언을 염하고 

나았다고 알려줬다. 파룬궁은 불가의 

고덕대법(高德大法)인데 생명이 위태

로울 때 진심으로 대법이 좋다고 믿고 

9자진언을 염하면 생명을 지킬 수 있

다고 했다. 여동생은 대법을 믿는다며 

염하겠다고 했다.

홍콩 여동생 가족의 

전염병 극복 사례

글/ 샤오롄(小莲, 헤이룽장)

이틀 후, 여동생은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둘째 아들 얼바오

가 열과 기침이 나며 콧물을 흘리기 시

작했는데 검사해보니 바이러스에 감염

됐다. 그 후 첫째 아들 다바오와 매제

도 열이 나기 시작했고 온 가족이 드러

누웠다. 병원에 중환자가 꽉 차서 그들

은 집에서 격리할 수밖에 없었다. 여동

생 가족은 매일 성심성의로 9자진언을 

읊었는데 서서히 모든 증상이 사라지

면서 모두 나았다.

이후 여동생의 시부모와 큰 시형네 

가족 3명이 감염됐다. 여동생은 설리

(雪梨) 물을 끓여 시부모님과 큰 시형 

집으로 보냈고 9자진언도 알려줬다. 

시어머니는 감동하면서 “다른 사람들

은 모두 멀리 피하는데 너희들은 왔구

나”라고 했고 여동생은 “우리는 가족

이잖아요!”라고 말했다.

하루는 여동생에게서 또 전화가 왔

다. 내가 “지금은 괜찮아?”라고 묻자 

그녀는 “다 나았어!”라고 명랑하게 말

했다. 여동생은 요 며칠 가족 4명이 바

닷가에 가서 수영하고 아이들은 조개

껍질을 줍기도 하면서 정말 재밌게 놀

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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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밖에 반에서 

일등이 되다

3.5만 볼트 고압 감전에 

의식 잃고 

기적적으로 구조돼글/ 루이루이(蕊蕊, 헤이룽장)

나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성적

이 보통이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문

과와 이과 분과를 앞두고 이과 성적이 

그다지 좋지 않아 문과에 지원했다.

그러나 문과를 배우려면 반드시 정

치를 배워야 하는데 정치 과목은 대부

분 당문화(党文化)다. (그리고 파룬궁

을 모독하는 내용과 시험 문제들이 있

음)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파룬

궁을 수련했던 나는 당문화를 매우 싫

어했다. 하지만 문과를 배우면 성적이 

잘 나오고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했다. 

어머니는 문과에 대한 선택을 다시 

고려해보라고 교류해주셨다. 비록 이

과가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여전

히 좋은 미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과로 바꿨다.

고등학교 1학년 하반기, 전염병 때

문에 학생들은 모두 집에서 온라인 수

업을 듣는데 오전 10시 30분에 수업이 

끝났다. 나는 서둘러 공부했고 점심과 

저녁 시간을 이용해 법공부와 연공을 

했고, 때로는 어머니와 함께 파룬궁 진

상자료를 배포하며 사람들을 구하기도 

했다. 

이 기간에 나는 자연스럽게 휴대폰 

중독을 끊었다. 이전에는 시간 날 때마

다 몰래 핸드폰에 정신이 팔렸는데, 지

금은 마음에서 아예 하고 싶지 않았다. 

매일 꾸준히 법을 배우고 연공하니 활

력이 넘치고 생각이 집중돼 학습의 질

이 크게 향상됐다. 

어느덧 개학이 다가왔고 개학 시험

에서 뜻밖에 반에서 5등을 했는데 정

말 기뻤다. 그 후 시험에서 두 번 연속 

반에서 1등을 한 것은 더 놀라운 일이

었다. 선생님과 친구들은 나를 새롭게 

보았다.

기쁨에 앞서 정말 감동했다. 대법과 

사부님께서 내게 지혜를 열어주셨기에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

[중국 투고] 나는 발전소 부임 수석 엔

지니어로 기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기로 작동해야 하는 가장 위험한 일

도 내 책임 범위다.

2020년 12월 30일 매우 춥고 바람도 

거셌는데 동료들을 이끌고 일했다. 그

런데 작업 중 나는 3.5만 볼트 고압전

기에 감전돼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그 순간 파룬(法轮)을 하나 보았고 큰 

금빛 부처님도 보았다. 

옆에서 지켜주던 동료는 내가 죽은 

줄 알았지만 얼마나 지났는지 나는 깨

어났다. 동료들은 놀라고도 기뻐하면

서 “깨어났어! 정신이 들었어! 정말 놀

랐네! 조상에서 큰 덕을 쌓았나 봐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실은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

가 파룬따파를 수련하셨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항상 위험에 처했을 때 ‘파룬

따파하오(法轮大法好-파룬따파는 좋

습니다), 쩐싼런하오(真善忍好-진선인

은 좋습니다)’를 진심으로 읊으라고 하

시며 또 9자진언 호신부(护身符)도 옷 

주머니에 넣어두라고 하셨다. 

나는 아직 파룬따파를 수련하지는 

않지만 어머니가 대법을 수련하시는 

것을 아주 지지한다. 생명이 위태로울 

때 파룬따파 사부님께서 날 구해주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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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零二零年三月末，外甥

女一家三口从外地赶回老家，打

乱了我们姐妹三家原本平静的生

活。外甥女的儿子当时七个多月，

正在被一种顽固的、类似皮肤病

的怪病折磨。这孩子出生没有几

天，身上就开始起一些红疙瘩。

大人开始没在意，后来发现越来

越严重，孩子被这种罕见的疾病

折腾得很少睡觉，日夜哭闹不止。

浑身疙瘩如同毁容

随着时间的推移，孩子浑身

都长满了疙瘩，头上、脸上、手

上、脚上、肚子上、后背，连生

殖器上都长了。谁看了，都会被

吓一跳。疙瘩还流水，流到哪儿，

被罕见病
折磨的婴儿
绝处逢生
文 / 肖韵（中国大陆）

哪儿就长出一片疙瘩。之后，再

结成厚厚的痂。痂一层层地脱落，

一层层地再结痂。结痂很厚的地

方就会出现干裂，往外渗血。为

了照看孩子，外甥女和外甥女婿

都不能上班了，我姐姐也帮着照

看孩子，每天都听着孩子撕心裂

肺的哭声。

后来，我姐姐、外甥女和外

甥女婿的手臂上也长出了一、两

个疙瘩，但没有蔓延。这一、两

个疙瘩，使他们亲身感受了孩子

遭受的巨大痛苦。我姐说，这个

疙瘩很痒很痛，好像是万根针在

往肉里扎，钻心地痛。懂医的人

说，这种皮肤病让人表皮发痒，

又连带神经疼痛，那个又痛又痒

的感觉是人难以承受的。

孩子从出生起，就被这个奇

怪的皮肤病折磨着，痛苦得又哭

又闹。为了防止孩子用手挠破皮

肤，两个大人紧紧地攥住他的双

手，白天黑夜都这样。小小的孩

子如同受刑一样，除了哭就是哭。

外甥女一家回到老家后，我

们都震惊了，从来也没有见过这

么严重的情况，孩子究竟长得什

么样，根本就看不出来，就像被

毁容了一样。看着那幼小的孩子，

看着他那无奈无助的眼神，听着

他那撕心裂肺的哭喊声，奋力挣

扎着使劲儿摇头，那百般痛苦的

样子，大人们的心也在煎熬中。

婴儿痛苦到使劲撞头

孩子九个月大的时候，情况

更严重了，大多时候都得大人抱

着睡。躺着睡时，得让孩子始终

保持仰卧，大人一边一个躺着，

使劲攥住他的手，怕他挠破皮肤。

有时大人稍不注意，没有握住他

的手时，他就会把头或脸抓破流

血，导致面部、头部又是血迹又

是黄水。喂奶的时候，孩子也得

仰卧着，得有俩人一边一个，使

劲按住他的手，不让他抓挠。还

得保证他的头不要碰到什么东

绝处逢生 天赐洪福

满身疙瘩的孩子

听大法师父讲法录音，孩子神奇康复。

희귀병에 시달리던 아기가

절체절명에서 살아나다

글/ 샤오윈(肖韵, 중국)

대법 사부님의 설법 녹음을 듣고 기적처럼 회복된 아이.

온몸에 부스럼이 
가득 난 아이.

2020년 3월 말, 외조카 가족이 외지

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조용하던 

우리 세 자매의 생활에 파란이 일어났

다. 당시 7개월 된 조카 아들은 피부병

과 흡사한 고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 아이는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아 

몸에 붉은 뾰루지가 자랐지만, 어른들

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이

후에 갈수록 심해지더니 아이는 가려

워서 저녁에 잠도 못 자고 밤낮으로 계

속 울었다.

온몸의 부스럼으로 
얼굴이 엉망 돼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 온몸에 부스

럼이 자랐는데 머리, 얼굴, 손, 발, 배, 

등뿐만이 아니라 생식기에도 자랐다. 

누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였고 이 부스

럼에서 떨어진 물이 어디로 흐르면 그

곳에 또 부스럼이 가득 생겼다. 그 후 

두꺼운 딱지가 앉았고 그것이 층층 떨

어지면 다시 한 층 한 층 딱지가 생겼

다. 딱지가 두꺼운 곳은 갈라 터지면서 

피가 흘러나왔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조카와 조카사위는 출근도 못하고 우

리 언니도 옆에서 돌봐줬는데 날마다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아이의 울음소

리를 들어야 했다.

이후에 언니와 조카, 조카사위의 팔

에도 이런 부스럼이 한두 개 났으나 퍼

지지는 않았다. 이들은 한두 개밖에 되

지 않는 부스럼의 고통을 직접 겪으면

서, 아이가 말 못 할 고통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언니는 부스럼이 

매우 가려운 데다 특별히 아파서 마치 

바늘로 깊이 찌르는 것 같다고 했다. 

바늘 하나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만 개 

바늘로 찌르듯 고통이 극심하다고 했

다. 

아이가 가려운 곳을 긁으면 피부를 

할퀼까 봐 어른 둘이 밤낮으로 한쪽 손

을 꼭 잡아야 했고 아이는 마치 형벌을 

받는 것처럼 내내 울기만 했다.

조카 가족이 고향에 돌아오자 모두 

깜짝 놀랐는데 누구도 이토록 심각한 

상황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이

의 얼굴이 엉망이었고 원래 어떻게 생

겼는지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힘들고 무기력한 아이의 눈빛, 가슴을 

후벼 파는 울음소리, 힘껏 발버둥 치고 

고개를 저으며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

는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의 마음도 갈

기갈기 찢어졌다.

 

아기가 고통스러워 
머리를 세게 부딪치다

9개월이 되자 상황이 더 심해져 어

른들이 밤낮 아기를 안고 자야 했다. 

잘 때 항상 반듯이 눕혀야 했고 어른 

둘이 양쪽에 누워 아이가 피부를 긁지 

않도록 손을 꽉 잡아야 했다. 가끔 방

심해 손을 잡지 않으면 아이는 머리나 

얼굴을 긁어 피범벅에 노란 진물까지 

흘러나왔다. 젖을 먹일 때도 반듯이 눕

힌 후 양쪽에서 어른 한 명이 아이 손

을 꽉 잡고 긁지 못하게 했다.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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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면 아이가 무슨 물건이든 닿기만 

하면 정신없이 머리로 힘껏 들이받았

다. 어른이 제대로 돌보지 못해 머리 

어딘가에 부딪히면 아이는 눈이 뒤집

히고 검은 눈동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

는데 마치 경련을 일으키는 것처럼 매

우 무서웠고 이런 상황이 몇 번 발생했

다.

정상적인 아이는 9개월이 되면 이유

식을 먹고 앉거나 기어 다닐 수 있었지

만 조카의 아이는 기어 다니지 못했고 

모유 외 다른 음식은 먹지 못했다. 먹

으면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고 부스

럼이 더 심해졌다. 아이가 밤낮 보채며 

울었기에 조카 부부는 여러 방면의 스

트레스로 힘겨웠다. 아래층에 사는 주

민도 찾아와 휴식에 방해되니 아이가 

보채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의사도 속수무책 
2020년 5월, 조카는 

유명한 중의사에게 3

천 위안어치 약을 샀다. 

이 중의사는 전국적으

로 아주 유명했고 가문 

몇 대 째 모두 명의였다. 

처방 중에 분말로 된 약

에 기름 같은 액체를 섞

었는데 이 약을 바른 후 

아이가 기침하기 시작했다. 또 민들레 

물에 설탕을 넣어 2주간 먹이라고 했

는데 이틀을 먹이니 설사가 심해지고 

녹색 변을 보았다. 그래서 이 약도 사

용할 수 없었다. 

아기의 할머니 집에서 아이를 데리

고 병원에 갔다. 의사는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모유 알레르기에 영양 과잉이

라면서 아이에게 네오케이트 분유(알

레르기용 특수 분유)를 먹이라고 했다. 

조카는 지시대로 이 분유를 먹였으나 

아이는 아예 먹으려 하지 않았다. 강제

로 주입했더니 토하며 설사했는데 이

후에는 뭘 먹어도 토했고, 모유도 거부

해 이틀간 아무것도 먹이지 못했다. 어

른들은 더 안달이 났고 더는 방법이 없

자 다시 모유를 먹였다. 

한 달 뒤 조카사위는 한 의사에게서 

먹는 약과 외용약을 사 왔다. 하지만 

약을 바르고 이틀 뒤에 온몸에 부스럼

이 더 심하게 퍼지고 진

물도 더 많이 흘러내렸

다. 그래서 조카사위도 

막막해하며 더는 그 약

을 쓰지 않겠다며 모두 

버렸다. 그 후 조카사위

는 어쩔 수 없어 도움을 

구하려고 몇몇 중의사

에게 물어봤지만 모두 

방법이 없었고 무슨 병인지 알

지도 못했다. 이렇게 매번 한 

가닥 희망을 안고 병원과 진

료소를 찾았으나 계속 실망

만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기적이 일어나다
조카는 어려서부터 언니를 

따라 파룬따파(法轮大法)를 

수련하기 시작했다. 아기의 

이런 상황에서도 조카는 무

너지지 않고 대법이 아이를 

구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병원에

서 입원 치료를 거부하고 의사의 처

방도 역효과를 일으키자 조카사위

도 조카가 아이에게 대법 사부님

의 설법 녹음을 틀어주는 데 동

의했다. 

조카는 밤낮 쉬지 않고 아이에게 대

법 사부님의 설법 녹음을 틀어줬다. 또 

대법 사부님의 시사 ‘홍음’도 순서에 

따라 한 수씩 아이에게 외워줬다. 

아이가 끊임없이 울고불고 난리를 

피워 어쩔 방법이 없을 때는 큰 소리

로 ‘홍음’의 ‘마음고생’을 외웠고 이러

면 아이도 차츰 울음을 멈췄다. 가끔은 

효과가 아주 뚜렷해 법만 들으면 조용

해졌다. 수련하지 않는 조카사위도 ‘홍

음’의 ‘마음고생’을 외울 수 있었다. 아

이가 울고불고할 때는 아이를 

안고 왔다 갔다 하며 사부님

의 시를 외웠다. 상황이 몹시 

어려웠지만 파룬따파는 초

범적인 위력이 있기에 아이

가 반드시 회복될 거라 굳게 

믿었다. 

끝내 기적이 나타났다! 아이

는 날마다 호전됐고 11개월이 

되자 먹을 수도, 잘 수도 있었

다. 보름 뒤에는 아이를 괴롭

혔던 피부병 증상이 완전히 나았

고 아무런 흉터도 남지 않았다. 아

이의 진짜 모습이 끝내 드러났는

데 살결이 희고 포동포동했다. 지

금 아이는 발육이 아주 좋으며 모

든 것이 정상이다. 정말 신기했다! 

“우리 가족은 대법 사부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대법을 

소중히 여기고, 한마음으로 선(善)을 

지향하며, 더 많은 사람에게 진상과 희

망을 알리는 것으로 사부님 은혜에 보

답할 것입니다!” 

아이 병세 전후의 사진을 함께 투고

하니 세상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시길 

바란다. 위험한 순간에 여러분이 진심

으로 9자진언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

好), 쩐싼런하오(真善忍好)’를 읊어 평

안하고 건강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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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괴롭혔던 피부병 

증상이 완전히 나았고 아

무런 흉터도 남지 않았

다. 아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는데 살결이 희고 

포동포동했다.



게임에서 벗어난 

독일 젊은이

글/ 밍후이 기자 쉐리(雪莉)

청소년들의 전자게임은 이미 많은 학

부모의 골칫거리이자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됐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

은 어른도 게임에 빠져 정상적인 직

업과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다. 다음

은 한 독일 젊은이가 게임을 끊은 경

험이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노아
노아는 독일 글래드벡에서 태어났

다. 노아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어

머니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어린 

시절 노아는 일요일마다 양복을 입고 

어른들을 따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

리던 조용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다. 그

는 스스로 방을 치우고 먼지를 닦았는

데 모든 것이 질서정연해야만 만족감

을 느꼈다. 

노아는 열다섯 살 때 친한 친구에게

서 처음으로 게임을 배웠는데 그 이후 

게임에 빠져들어 점점 더 많이 놀았고 

게을러지기 시작했다. 게임이 좋지 않

다는 것을 알았지만 참지 못하고 친구

가 부르면 다시 놀기 시작했다. 어머니

가 쓰레기를 버리라거나 심부름을 시

키면 그는 “귀찮게 하지 마세요, 중요

한 라운드를 하고 있어요”라고 짜증을 

냈다. 철들고 예의 바르던 모습은 어느

새 사라졌다. 

노아는 처음에는 게임을 할지 안 할

지 고민했으나 결국 게임 시간이 갈수

록 늘어났다. 온종일 게임을 해 눈이 

벌겋게 부어오르고, 두 볼이 꺼졌으며, 

성격도 급해졌고, 무엇이든 관심이 없

고 냉담해진 그를 본 어머니는 게임을 

그만하라고 했다.

노아는 말했다. “게임이 좋지 않은 

건 알지만 스스로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안 하겠다고 다짐해도 친구가 부르면 

거부할 수 없었어요.”

 

게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군에 입대 
어느덧 고등학교 졸업이 눈앞에 다

가왔고 앞으로 뭘 해야 할지 노아는 아

무런 생각도 없었다. 대학에 가려 하니 

성적이 형편없었고 되는대로 취직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더 이

상 게임을 하지 않기 위해 친구들을 피

해 이 작은 도시를 멀리 떠나고 싶었

다. 

노아는 말했다. “연방군 정예부대 소

속이었던 외할아버지가 매일 아침 12

㎞씩 달리며 몸을 풀고 하루를 시작하

시는데 정말 탄복했어요. 그리고 군인

인 형도 가끔 군 생활을 알려줬어요. 

저는 자신을 엄격히 단속하고 매일 명

확한 목표가 있는 삶을 동경해요. 군인

은 명예와 책임감이 넘치므로 가능하

다면 직업군인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

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2년간 군 복무를 한 뒤 

진로를 결정하기로 했다. 어쨌든 게임

과 친구들을 멀리해야 했기에 막 열여

덟 살이 된 그는 부대로 가는 기차에 

올랐다.

 

군에서의 뜻밖의 수확 
규칙적이고 엄격한 군 생활로 신병

들은 ‘쓰러지지 않는 것’이 하루하루 

목표였다. “우리는 매일 5시에 일어나 

밤 12시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낮에는 

흙탕물 모래 속에서 뒹굴며 사격, 허들 

뛰기 등을 배웠는데 매일 인내력이 한

계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노아는 이

를 악물고 모든 훈련을 계속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노아가 한 젊은 군인

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

기 그 군인이 “좀 있다가 가서 가부좌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노아는 “가

부좌라니요?”라고 물었다. “저는 파룬

궁이라는 공법을 연마하는데 정말 좋

아요.” 노아는 흥미가 일었다. 여섯 살 

때 공수도(空手道)를 배우기 시작했고, 

여덟 살 때 분재(盆栽)를 배웠으며 중

국 무술 영화에 관심 많은 아시아 문화 

팬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질문을 했고 진선인(真·

善·忍) 원칙과 파룬궁이 무엇인지 알

게 됐다. 파룬궁이 평소 알던 것을 훨

씬 뛰어넘었다고 생각한 그는 매우 흥

분했다. 그 병사는 또 파룬궁을 수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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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법륜(转法轮)》은 파룬궁의 주요 저서이며 백
여 개 나라와 지역에서 여러 인종의 파룬궁 수련
생들이 매일 필독하는 경서다. 《전법륜》은 예로
부터 인류가 끊임없이 추구했으나 도저히 이해하
지 못한 우주, 인생의 미혹을 풀어줬고, 전 세계 1
억 명이 넘는 사람이 심신에서 수혜를 입고 도덕

성이 향상됐다.

1996년(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기 전) 《전법륜》은 여러 차례 《베이징청년
보》, 《베이징만보》, 《베이징일보》에서 베스트셀러로 선정됐다. 

2004년 12월 《전법륜》은 호주 방송국 경선에서 호주에서 가장 환영받는 
100권의 서적 순위 중 제14위를 차지했다. 가장 환영받는 서적 중 유일하게 
동양에서 온 불법(佛法) 수련 서적이었다.

오늘날 《전법륜》은 40여 종 언어로 번역돼 세계 각지에서 공개 출판 발행되고 
있으며 역사상 외국어로 가장 많이 번역된 중국어 서책이다.

1억에 달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준 책

려면, 진실하고 선량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남을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

고 했다. 노아는 문득 ‘모든 정교(正敎)

는 좋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게 아

닌가? 이 공법은 각 교파를 통솔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 마치 한 줄기 햇빛

이 문 뒤에서 비추는 것 같았다. 

친구가 매일 공법을 조금씩 가르쳐

주고 수련서 《전법륜(转法轮)》을 빌려

줬는데, 나중에 그 책을 노아가 간직하

게 됐다. 노아는 파룬따파를 배우면서 

활력이 넘치고 인내력도 증진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다.

 

군 복무 후 다시 게임에 빠지다
2년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뒤셀도르

프 학교에 다닐 때 노아는 고향에서 불

과 60km 떨어진 곳에서 가족과 어린 

시절 친구를 자주 만날 수 있었다. 옛 

친구와 재회한 흥분 속에서 그는 게임

을 할 수 있는 고급 컴퓨터를 구입해 

친한 친구와 ‘우정’을 유지했다. 곧 노

아는 다시 게임에 빠졌다. 하지만 노아

는 즐겁지 않았다. “게임을 한 뒤 공격

적이고 화를 잘 내는 것은 진정한 자신

이 아닙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이 아

니라는 것을 점점 더 잘 알게 됐습니

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다
그동안 노아는 파룬궁을 연마하며 

게임을 계속했지만 마음속으로 계속 

갈등이 일었다. 벗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매일 보는 《전법륜》은 그에게 

무엇이 좋은 사람인지 일깨워줬다. 

한번은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켠 뒤 

갑자기 멍한 기분이 들면서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보며 “뭐 하는 짓이야? 얼

마나 멍청해? 왜 생명을 낭비하고 있

지?”라고 자신에게 물었다. 그는 정신

을 차리고 단 1초도 주저하지 않고 플

러그를 뽑았으며 과감히 모든 기기를 

팔았다. 

게임을 끊은 후 노아의 삶은 정상 궤

도로 돌아왔다. 그는 매일 두 시간씩 

연공하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전법륜》
을 읽고 또 법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

는 매일매일 에너지에 감싸였고 바람

에 떠밀려 걷는 듯한 기분으로 하루하

루를 즐겁게 보냈다. 노아는 어릴 적 

예의 있는 모습을 되찾았고 책임감을 

갖게 됐다. 

그는 대법 사부님께서 학생은 반드

시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했다. 노아는 공부에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공부를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 자연스럽게 시

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노아는 분명히 두뇌 용량

이 커져 많은 지식을 저장할 수 있고 

두뇌도 유연해졌음을 느꼈다. 직업 고

등학교 과정을 쉽게 마친 노아는 우수

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지금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매일 다른 고객

을 만날 수 있어 하는 일이 매우 즐거

웠다. 노아는 일하는 과정에서 고객에

게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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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후의 대형 연공 장면

행사를 반기는 관광객

현장 관광객

현장 관광객

현장에서 파룬궁 진상 게시판을 읽고 있는 관광객

2022년 11월 12일 오전, 대만 각지에서 모인 5천 명에 가까운 파룬궁 수련생들이 타이베이 자유광장에서 진행한 성대한 행사에서 
‘파룬따파(法轮大法) 전파 30주년’과 눈부신 파룬 도형을 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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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전염병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

서 ‘밀접 접촉자’라는 말을 들으면 모

두 두려워 피하기 바쁘다. 누군가 코로

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 가족, 동료 등 

밀접 접촉자는 1차 격리 대상이 되고, 

심지어 도시까지 봉쇄하기 때문이다. 

백신 개발이 바이러스 변이를 따라가

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어떻게 바이러

스를 막을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아래 

밀접 접촉자들이 왜 무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남편이 확진됐지만 아내는 음성
2022년 1월 초, 오미크론 변이 바이

러스가 미국 전역을 휩쓸었고, 뉴욕은 

매일 4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다. 

한때 뉴욕 곳곳마다 코로나 검사와 백

신 접종을 위해 줄을 서는 사람들로 북

적였다. 많은 가정에서 가족끼리 서로 

전염돼 온 집안이 감염됐고, 한 집 한 

집이 바이러스에 공격당했다.

뉴욕 플러싱의 한 쇼핑몰에서 일하

는 류루시(刘露西)와 남편은 새해 전

부터 발열과 기침 증상이 있었다. 65

세 되는 류 씨는 심장병에 스텐트 시술

까지 받았고, 게다가 백신도 맞지 않아 

코로나에 감염됐을까 봐 걱정했다.

류 씨가 동료 헬렌에게 걱정을 얘기

하자 파룬궁을 수련하는 헬렌은 그녀

를 위로했다. “무서워 마세요. 성심껏 

‘파룬따파하오(法轮大法好), 쩐싼런하

오(真善忍好)’를 읊으면 괜찮아질 거

예요.” 그래서 류 씨는 해보겠다고 대

답했다. 하루 뒤 그녀는 헬렌에게 “정

말 그 말을 읊었더니 이튿날에 열이 내

리고 나았어요! 일할 수 있게 됐어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류 씨의 남편은 상태가 심각

해져 그녀는 가정의사의 조언에 따라 

남편을 뉴욕 퀸스 병원에 입원시켰다. 

그 전에 그녀는 집에서 남편을 열흘간 

돌봤는데 남편은 병원에서 코로나 확

진을 받았다.

류 씨는 말했다. “의사와 간호사는 

모두 제가 절대 감염을 피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의료진은 그녀에게 얼른 검사

를 받고 자가 격리를 하라고 했다. 하

지만 예상과 달리 검사 결과 그녀는 음

성이어서 딸도 깜짝 놀랐다. “엄마는 

정말 운이 좋으세요. 아빠보다 몸이 약

한데다 열흘간 아빠를 돌봐준 밀접 접

촉자라 무조건 걸릴 줄 알았는데 신기

하네요.” 류 씨는 기뻐하며 헬렌에게 

말했다. “정말 신기하네요. 파룬궁 덕

을 봤습니다!”

파룬궁에 대한 류 씨의 생각도 바뀌

었다. “제가 처음 이 가게에 와 일할 때 

파룬궁을 수련하는 동료가 진상을 알

리면 듣기 싫어했고 논쟁까지 했습니

다.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 저는 직장

의 ‘열성분자’, 공청단 총지부 서기, 선

진 일꾼이었으며, 남편의 입당 신청서

도 모두 제가 도와 써줬습니다. 오랫동

안 중국에 살면서 공산당에게 세뇌돼 

관념을 바꾸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파룬궁을 수련하는 동료와 자주 만나

면서 차츰 생각을 바꾸게 됐고, 9자진

언(九字真言)을 진심으로 읊으면서 나

타난 신기한 보호도 몸소 느끼게 됐다.

같이 먹고 사는 동료가 
전염병에 걸렸지만 그는 무사했다

대만 파룬궁 수련생 량츙위(梁琼予)

의 남편은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나라는 전염병이 매우 심각했다. 량 씨

는 날마다 남편과 통화하면서 진심으

로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외우

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이라고 알려

줬다. 무신론을 믿는 이공계 출신 남편

은 그녀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심

지어 배척했다.

당시 그녀 남편의 기숙사 룸메이트

밀접 접촉자가

왜 감염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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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하게 기침했고 거의 한 달간 낫

지 않았다. 어느 날 그가 막 퇴근하고 

아내와 전화하고 있을 때 회사에서 급

히 그에게 기숙사로 돌아가지 말라고 

통지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순간 

“왜지? 혹시 내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건

가? 아니면 왜 기숙사에 못 들어가게 

하지?”라고 말했다. 량 씨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속으로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외워요”

라고 말했고 남편은 알겠다고 답했다. 

남편은 처음으로 흔쾌히 파룬궁에 대

해 승낙했는데 생사의 갈림길에서 태

도가 바뀐 것이었다.

그날 밤 남편은 그의 룸메이트가 확

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

다. 그들은 같은 부서, 같은 기숙사였

고, 에어컨과 화장실을 함께 쓰고, 한 

달에 4일 휴가를 제외하고 거의 24시

간을 같이 있었기에 그도 격리돼야 했

다. 하지만 2주 간격으로 세 차례 연속 

검사를 받았지만 그는 모두 음성이었

다.

아슬아슬하게 위험에서 벗어난 후 

량 씨의 남편은 파룬따파에 대해 진심

으로 탄복했고 위기의 순간에 대법이 

자신을 보호해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대만으로 돌아온 후 그는 파룬궁 9일 

학습반에 참가했고 보서(宝书) 《전법

륜》을 읽으면서 파룬따파가 마음을 닦

고 선을 지향하며 반본귀진(返本归真)

을 가르치는 고덕대법이라는 것을 깨

달았다.

병원에서 일하는 자녀들이 
모두 무사하다

우한에 사는 한 파룬궁 수련생은 ‘우

한폐렴이 우한을 극심한 고통에 몰아

넣었을 때 우리 가족은 모두 무사했다’

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 막내딸

과 사위는 모두 우한 대형병원 간호사

이고, 게다가 사위는 응급실 수간호사

다. 전염병 기간에 날마다 각종 환자와 

접촉했고 병원에서 많은 의사와 간호

사가 감염돼 그들은 극도의 공포와 스

트레스에 시달렸다.

설날 일주일 전인 2020년 1월 18일, 

그들은 미리 집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식사했다. 막내 사위가 정신을 못 차리

는 것을 보고 나는 다시 한번 진상을 

알리면서 그들에게 꼭 진심으로 ‘파룬

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읊을 것을 당

부했다. 큰 재난에 닥쳤을 때 이것이 

생명을 지켜주는 진언(真言)이라고 알

려주자 그 둘은 모두 귀담아들었다. 게

다가 그들이 일찌감치 ‘삼퇴’(중국공산

당, 공청단, 소선대 조직에서 탈퇴)까

지 했기에 전염병이 가장 엄중하던 시

기에 바이러스에 노출된 환경에서 일

했지만 둘 다 감염되지 않았다. 우한 

어느 병원의 의사인 큰딸도 코로나 기

간에 한 달간 발열환자 전문 진료를 하

면서 직접 우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

자를 진료했지만 무사했다.

연구보고서 “9자진언은 
특효가 있다”

이런 밀접 접촉자들은 왜 ‘9자진언’

을 외우고 전염병을 피할 수 있었을

까? 이에 대해 스위스 바이오테크 회

사(SunRegen Healthcare AG) 수석 

연구원 둥위훙(董宇红) 박사는 자신

의 논문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5

월 31일까지 세계 6개국, 6개 민족 36

명에 대한 ‘9자진언’ 사례를 연구했다. 

결과 환자의 전반적인 증상 개선율이 

100%, 특히 중증 환자 11명 중 10명이 

완치되고 1명이 호전됐음을 발견했다.

둥 박사는 ‘9자진언’ 효과에 대해 놀

랐고 동시에 현대과학, 의학의 미래를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체에서 진정으로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인체 자체의 면역력에 의

존해야 한다.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닦는 성명쌍수

(性命双修) 공법 파룬따파는 불가(佛
家)의 고덕대법으로 강력한 긍정적 에

너지를 지니고 있으며, ‘9자진언’을 진

심으로 염하면 강력한 에너지장이 읊

는 이에게 전달돼 면역력을 증진시키

고 항바이러스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 

줄 수 있다. 이른바 ‘황제내경’에서 말

한 ‘정기(正气)가 안에 존재하면 사기

(邪氣)가 간섭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4억 명 넘는 사람들이 
삼퇴해 평안을 얻다

그 외 지금의 천상변화에서 무사하

려면 ‘삼퇴’가 관건이다. 중국공산당

(중공)이 정권을 수립한 이래 토지개

혁, 대기근, 문화대혁명, 6·4 학생탄압 

등 역대 운동을 거치면서 8천만 명이

나 되는 중국인이 비정상적으로 사망

했다. 1999년 7월부터 중공은 진선인

(真·善·忍)을 수련하는 파룬궁 수련생

에 대해 가혹한 박해를 시작했고 무려 

23년간 지속하고 있다. 중공의 이러한 

악행은 하늘의 이치가 용납하지 않기

에 중공의 멸망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서둘러 중국공산당, 공청단, 소선대 조

직에서 탈퇴하는 것이 최선의 자구책

으로, 2022년 12월 21일까지 탈퇴 인

원은 4억 625만 명을 돌파했다.(중국

인 외의 외국인은 ENDCCP.COM 홈페

이지를 방문해 중국공산당 종식 지지 

서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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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를 압사시킨 

마부와 말이 벼락을 맞다

명나라 작품 《뇌공상(雷公像)》 일부(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

[중국 투고] 이 이야기는 동북 어느 지

역에서 일어난 실화다. 60년 전, 한 마

부가 말 세 필이 끄는 마차를 몰고 다

그쳐 가다가 이불에 싸여 있는 갓난아

기가 길가에 놓인 것을 보았다. 이불

을 열어보니 아기 품에 편지와 300위

안(한화 약 5만 원)이 있었다. 아기 엄

마가 편지와 돈을 남겨 놓고 누군가가 

아이를 입양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인성의 최저선을 벗어난 이 마부는 

갓난아기를 싼 새 이불과 300위안만 

챙기고, 핏덩어리 아기를 차도 도랑에 

놓고 말로 밟아 압사시켰다. 말들은 처

음에는 마부에게 협조하지 않았는데 

아무리 때려도 아기에게 가지 않고 심

지어 옆으로 비켜갔다. 그러나 마부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몰아세웠고 말

들은 결국 아기를 밟아 압사시켰다. 

마부는 돈과 물건을 챙겨 계속 길을 

다그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갠 하

늘에 점차 구름이 하나 나타나더니 마

부의 머리 위를 따라다녔다. 마차가 지

금의 하다(哈大) 도로, 내 고향에서 멀

지 않은 곳을 지나고 있을 때였다. 날

이 저물자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번

개가 번쩍였는데 곧 벼락이 내리쳐 마

부와 말 세 필이 모두 즉사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그치고 하늘이 다시 

개었다. 

이 모든 일은 산비탈에서 양을 방목

하던 사람이 아주 분명히 목격했다. 인

근 주민들이 모두 뇌신(雷神)에게 벼

락 맞아 죽은 사람과 말을 보러 나왔

는데 이들은 겉은 상하지 않고 내장만 

상한 것을 발견했다. 마부는 300위안

을 탐냈고, 말 세 마리는 마부의 핍박

을 덜 받기 위해 무고한 아기를 함께 

살해했다. 이것은 양심 없는 행위로 천

리가 용서할 수 없다! 말들은 핍박에 

못 이겨 나쁜 짓을 저질러서 비록 피

동적이었지만 결국 함께 가담했으니 

똑같이 벼락을 맞았다. 

중공의 수단은 이 이야기 속 마부와 

같다. 중공은 역대 정치운동에서 일부 

사람을 탄압과 박해의 대상으로 삼고 

다른 사람을 핍박해 의사표시를 하거

나 박해에 가담하게 했다. 

어느 ‘삼퇴(공산당, 공청단, 소선대에

서 탈퇴)’ 자원봉사자는 공산당이 온

갖 나쁜 짓을 다 했기에 반드시 천벌을 

받을 것이므로 ‘천멸중공(天灭中共)’에 

연루되지 않도록 공산당을 멀리하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준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나쁜 일을 하도록 강요

한 것은 공산당이고, 다른 사람은 명령

을 집행했을 뿐 피동적으로 가담했기

에 함께 재앙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

각한다. 하지만 이 자원봉사자가 이 실

화를 들려줬더니 많은 사람이 단번에 

이해하고 급히 삼퇴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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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안건을 제지한

정직한 경찰

파룬궁은 중국에서 줄곧 합법이었다

[랴오닝 투고] ○○시 공안국에 근무하

는 내 친척 류 씨는 1999년 7월 20일 

중공이 파룬궁을 탄압하기 시작했을 

때 과급 간부였다. 사람됨이 충직하고 

말은 잘 못하지만 선악을 분간할 줄 

알고 책임감이 있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가 한 말, 내린 결정은 상

사의 인정과 동료의 지지를 받았다. 특

히 파룬궁 수련생들이 공안에 납치되

면 그는 관대하게 대하거나 풀어주면

서 결코 박해에 가담하지 않았다.

한번은 한 수련생에게 불법적으로 

내린 판결 문건을 공안국에서 시 공안

국으로 전달했는데, 이 수련생을 노동

교양소(노동수용소)로 보내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류 씨는 사건을 파악한 뒤 

말했다. “이 문건은 범죄 사례가 없고, 

이 사람도 문건에 쓴 사건들이 ‘날조, 

모함’이라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

건 처리는 사실에 근거해야지 잘못 처

리해서는 안 되므로 이 사람을 노동교

양소에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조사를 거쳐 무죄 결정이 내려졌다.

‘삼퇴’ 물결이 일고 있을 때 나는 그

의 부모님 댁에서 그를 만나 왜 ‘삼퇴’

를 해야 하는지 설명했는데 그는 두말

없이 중공 조직 탈퇴에 동의했다. 그의 

정의로운 선택은 앞날과 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복도 받았

다. 이후 그는 국급 간부로 승진됐고 

게다가 큰 교통사고에서 무사히 위험

에서 벗어났다. 

사고 당시 그는 외지로 사건을 처리

하러 갔는데, 눈이 내려서 여정이 매우 

힘들었다. 시내로 들어서자 그의 차가 

‘펑’ 소리와 함께 질주하던 대형 화물

차에 부딪혀 10여m나 밀려 나갔다. 차

는 부서졌지만 사람은 피부 하나도 다

치지 않고 무사했다. 이후 두려움을 느

낀 그는 어느 부처님이 보호해주시지 

않았다면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어머니는 내

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리훙쯔(李洪
志) 사부님께서 보호해주신 덕분이에

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대법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대

법을 잘 대하면 하늘이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주네요!”

대법을 믿는 그의 아이도 ‘삼퇴’하고 

순조롭게 명문대에 입학했다. 졸업 후 

마음에 드는 직장에 배치돼 사업에서

도 성과가 있었다.

1999년 이후 중국의 100명 이상의 정의로운 변호사가 법정에서 박해받는 
파룬궁 수련생을 위해 수천 건의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무죄 변호를 했다. 
중국 현행법에 따르면 파룬궁은 중국 본토에서 줄곧 합법이었다. 첫째, 중
국 헌법 36조는 ‘공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가 있다...일체의 법률, 법규는 헌
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중국 공안부 문서(공
통자[2000] 39호, 공통자[2005] 39호)에 따르면 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
청, 공안부가 공동으로 인정하고 명확히 정한 사교(邪敎) 조직은 총 14개
인데 거기에는 파룬궁이 없다.(누구나 휴대폰으로 검색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셋째, 《중화인민공화국 신문출판총서령 제50호》 문서는 1999년 
파룬궁 서적에 대한 두 가지 금지령을 폐지했다. 

다시 말해 중국에서 파룬궁 서적을 인쇄, 보유하는 것은 합법이다. 모함당한 
수련생이 법정에서 법관에게 ‘파룬궁은 X교’(주: 중공이 진정한 사교임)라
는 법률문서를 제시하고 어느 법을 어겼는지 설명하라고 했다. 법관을 포함
한 법정의 모든 사람은 할 말이 없었다. 왜냐하면 중공의 파룬궁 탄압은 완
전히 위헌이기 때문이다. 진상을 듣지 않고 끝까지 중공을 따라 박해에 가담
한 사람은 결국 법의 제재와 하늘의 인과응보를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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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30일, 중국 언론이 ‘장

쩌민 사망’을 공식 인정하자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쾌재를 불렀다. 자동차 동

아리 채팅방에서 한 사람이 11월 29일 

저녁 폭죽을 터뜨려 장쩌민의 죽음을 

축하했다고 말했다. 거리의 시민들도 

서로 “장하마(江蛤蟆: 장두꺼비)가 죽

었어!”라고 말했다.

사실 며칠 전 현지(랴오닝) 정부에서 

일하는 직원이 “장쩌민이 죽었어요”라

고 말했다. 파룬궁 박해 원흉 장쩌민은 

의료 기기와 약물로 숨만 붙어 있었고 

몇 년간 죽지도 살지도 못했는지 중공

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속이고 감춰도 

언젠가는 속일 수 없는 날이 온다.

우리 시의 한 건축설계소 사장은 평

소 장쩌민을 매우 혐오했다. 11월 30

일 그는 특별히 ‘장쩌민 사망’ 소식을 

직장 위챗 채팅방에 올려 널리 알렸다.

중공이 장쩌민의 사망 소식을 발표

하기 이틀 전, 우리 시의 한 수련생이 

길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수련생이 그

에게 2023년 ‘명혜달력’ 한 권을 줬다. 

이 남성은 장쩌민이 파룬궁을 박해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또 다른 명혜

특간 ‘장쩌민의 3대 죄악’을 요구하며 

“장쩌민이 죽었어요!”라고 흥분하며 

말했다. 이틀 뒤 중공이 장쩌민의 죽음

을 공개했다.

11월 중순, 나는 버스에서 우리 시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일하는 한 남자

를 만났다. 가는 길이 멀기에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장쩌민이 

파룬궁을 탄압하던 시기에 우리를 지

독하게 괴롭혔어요. 파룬궁을 비방하

는 원고를 중계방송하며 대대적으로 

비판하게 했어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는 장

쩌민이 일으킨 이 운동에 모두 연루됐

어요. 몇 년 전 우리는 해외연수로 무

사히 북한에 도착했어요. 나중에 미국

에 가려고 비자를 발급받을 때 우리가 

모두 당원이라는 것이 발견돼 결국 비

자가 거절됐고 미국에 가지 못했어요. 

이는 장쩌민이 파룬궁을 탄압하고 국

제사회의 민심을 자극한 것과 관련 있

어요.” “방송국 상황도 점점 안 좋아져

서 해마다 나빠지다가 작년에는 난방

비까지 문제가 됐어요.” 나는 그에게 

해외 탈당 사이트에서 탈당해 앞길을 

남기는 당원들이 많다고 알려줬다.

이 남자는 자신의 증명서를 꺼내 이

름을 밝히며 “이런 신분으로 탈당이 

되겠어요?”라고 물었다. 나는 “탈당 이

름은 당신의 성(姓)에 가명만 붙여도 

됩니다. 오늘 날짜와 가명을 기억하시

면 탈당 사이트에서 전자탈당 증명서

를 찾을 수 있습니다”고 알려줬다. 그

는 기뻐하며 탈당하는 데 동의했고 ‘장

쩌민의 3대 죄악’ 특간을 손에 들고 거

듭 감사의 인사를 하며 집에 가서 잘 

보겠다고 했다.

한 의대 노교수는 말했다. “장쩌민은 

파룬궁을 너무 지나치게 대했습니다. 

그는 파룬궁이 나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파룬궁은 매우 좋습니다! 파룬

궁처럼 정의롭다면 중국 사회는 지금

처럼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장쩌민은 

중국인을 해쳤습니다. 장쩌민은 최근 

몇 년간 죽기만을 기다렸고 죽어서 더

러운 이름을 천추에 남겼습니다!”

장쩌민은 ‘6·4(천안문 학생운동)’ 탄

압의 최대 수혜자이자 파룬궁 박해의 

원흉으로 23년 넘게 이어진 박해로 수

백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미 2015년에 20만 명 이상의 파룬궁 

수련생과 가족이 중국 최고법원과 최

고검찰원에 장쩌민을 실명으로 고소

했으며, 국제적으로 장쩌민은 20개 이

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반(反)인류죄’, 

‘집단학살죄’, ‘고문죄’로 고소당했다. 

지금 장쩌민이 죽자 많은 사람이 장쩌

민이 마침내 지옥으로 가게 된 것을 기

뻐했으며, 또 많은 사람은 그가 세상에

서 공개적으로 처벌받지 않은 것을 다

소 아쉬워했다.

庆

장쩌민의 죽음에 

사람들 쾌재 불러

글/ 위신(于新, 랴오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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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을 3개월 내로 없애!

최소 100여만 km2의 
중국 영토를 러시아에 

공식 귀속시켜

1999년 《중·러가 전
면적으로 국경선을 
실사해 나누는 조약》

매국밀약

책 《장쩌민 그 사람》을 읽고

난세의 추한 매국노
포악한 탐욕가, 아부로 권력 장악했다네
세상을 혼란에 빠뜨린 무능한 소인배 

무간지옥 떨어질 귀신, 따르는 자도 함께 망하리라!

1999년 12월 9일 장쩌민과 옐친은 베이
징에서 매국 조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당시 
장쩌민이 애교를 떠는 추한 모습.

중
공
총
서
기

러
시
아

권
세 
빌
붙
기

아
부

중국

‘6.4’학살

열사 유가족 
사칭 매국노 역사 은폐

뇌    물

장쩌민이 팔아먹은

대량의 국토

중공이 장쩌민이 죽은 소식을 공포

하기 1개월 전인 2022년 10월 30일, 

밍후이왕(www.minghui.org)은 나라

를 판 매국노, 모든 부패세력의 배후, 

파룬궁 박해를 ‘장쩌민의 3대 죄악’으

로 평가한 《진상》 특간을 발표했다. 여

기에서 간략히 장쩌민이 나라를 팔아

먹은 사실을 서술하겠다.

장쩌민은 임기 기간 대량의 국토를 

팔아먹었다. 러시아에 판 영토 면적만 

40개 대만 면적과 맞먹으며 중국 동북 

3성 총면적과 같다.

1999년과 2001년에 장쩌민은 옐친, 

푸틴과 일련의 중·러 국경 의정서에 

서명해 100여만 평방킬로미터의 영토

를 팔았고, 블라디보스토크 및 인접 극

동지역 700평방킬로미터에 가까운 토

지는 영원히 중국 영토가 아니라고 인

정했다.

장쩌민은 또 두만강 출구를 러시아

에 넘겨 중국 동북에서 태평양으로 통

하는 출구를 봉쇄했다. 장쩌민은 매국 

행위 후 대내적으로 소식을 봉쇄했지

만 몇 년 후 러시아에서 관련 조약을 

발표하자 중국도 알게 됐다.

장쩌민의 ‘의정서’는 근대 중화민

국 이래 역대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은 

중·러 불평등 조약 ‘아이훈조약’, ‘베이

징조약’을 받아들인 것이다. 장쩌민은 

협정 체결 후 군사위 주석 자격으로 중

국 국경경비대에게 100km를 더 후퇴

하라고 명령했다.

장쩌민은 타지크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과도 조약을 맺어 분쟁지역 

영토를 거의 포기했다.

장쩌민은 1996년 필리핀 방문 때 자

발적으로 난사군도 주권 쟁의를 포기

하겠다고 언급했다.

1996년 11월 말, 장쩌민은 인도를 

방문해 맥마흔 선을 인정하고 히말라

야 남쪽 기슭의 비옥한 9만 평방킬로

미터의 영토를 포기했다.

1999년 12월 30일 장쩌민은 ‘중국과 

베트남의 육지경계조약’을 비준해 수

천 중국 장병이 목숨을 바쳐 지키던 윈

난 라오산(老山), 광시 파카산(法卡山)

을 베트남으로 귀속시켰다.

장쩌민처럼 외국에 자국 영토를 이

렇게 아낌없이 주는 지도자는 세계 어

느 나라에도 없었다.

2928

아는 것이 복
항간여론



예전에 레이펑(雷锋, 중

공이 좋은 사람의 본보기로 

만들어낸 실존했던 인물)에 

대한 깊은 인상은 그의 이

야기가 아니라 사진이었다. 

어렸을 때 학우들 중에 사

진이 가장 많은 건 나로서 10여 장이

나 있었고, 어떤 학생은 한 장도 없었

다. 부모님이 지식이 있으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야 그때 많

은 사람은 밥 먹기도 힘든데 사진 찍을 

돈은 말할 나위도 없음을 알게 됐다.

하지만 레이펑은 사진이 많았다. 원

래 그가 ‘좋은 일’을 할 때 사진작가가 

그를 따라다녔고, 연극 줄거리 필요에 

따라 보충 촬영했기에 허점이 많다. 예

를 들어 레이펑이 손전등을 켜고 책을 

보는 사진이 있는데 

햇빛 그림자까지 찍

혀 있다. 

수십 년간 중공에 

속은 것은 중국인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중공이 체계적으로 

세뇌시키며 주입한 

탓이다. 안타깝게도 ‘기만당

한 한 세대는 죽었고, 또 그 

사람 다음 한 세대는 지금

도 중공에 속고 있다. 이는 

중국인들에게 가장 비참한 

것이며 또 중화민족의 크나

큰 불행이다.’[《9평공산당(한글판: 공

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에서 발췌] 

오늘날 사람들은 ‘천안문 분신자살’이 

중공이 연출한 사기극이라는 것을 알

고 있을까? 중공의 선전에 따르면 ‘천

안문 분신자살’은 돌발 사건이다. 하지

만 CCTV 영상으로 보면 사진작가가 

원경, 근경, 클로즈업으로 드라마처럼 

촬영했고 허점이 많다. 예를 들어 천안

문 광장에서 소화기를 메고 순찰하는 

경찰을 본 적이 없는데 분신 직후 1분

만에 현장 경찰이 소

화기 20여 개를 꺼냈

다. 또 화상을 입은 

아이가 기관지 절개 

수술을 한 뒤 마이크

를 잡고 노래를 불렀

는데 의학 상식에 완

전히 어긋난다.

설날이면 집집마다 대련을 붙인다. 여기에서 춘련 3종을 선사드
리니 선량한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하늘 공경하고 신 믿는 이에게 길조 드리우네(敬天信神人祥瑞)

덕 쌓고 선행하면 복이 깃드리(重德行善福临门)

횡서: 신년대길(新年大吉)

겨울 추위 물러가니 봄기운 가득하구나(冬寒散尽春意暖)

빙설 녹으니 기이한 꽃 피어나네(冰雪消融奇花开)

횡서: 만상갱신(万象更新)

대법을 선하게 대하면 신불께서 보우하고(善待大法神佛保佑)

진상에 명백해지면 평안과 길상이 찾아오네(明白真相平安吉祥)

횡서: 천사홍복(天赐洪福)

레이펑 사진과 천안문 분신자살 조작

글/ 진야오(金尧)

설맞이 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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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4일, 미국 시카고에서 추수감사절 대형 퍼레이드가 개최됐다. 파룬궁(法轮
功) 행렬이 단상을 지날 때 사회자는 “연꽃과 생화, 흰 구름으로 장식된 저 꽃차를 보세요!” 
“이들은 정말 평화로운 단체입니다!”라며 찬사를 보냈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올해로 19년
째 시카고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에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파룬따파(法轮大法)’, ‘세계는 
진선인(真善忍)이 필요하다’, ‘파룬따파는 좋다’ 등 중국어와 영어 현수막을 들었다. 맨 앞
은 선두깃발 파트, 그다음은 파룬궁 공법 시연 파트, 그리고 크고 아름다운 장식 꽃차들이 
뒤를 이었다. 파룬궁의 ‘보도(普度)’, ‘제세(济世)’ 음악이 하늘에 울려 퍼졌다. 이는 미국 
전역에서 두 번째로 큰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로 수천 관중이 몰렸고 TV와 인터넷을 통해 미
국 전역에 생중계됐다.

봉쇄돌파 소프트웨어 받기

PC 버전 다운로드 링크:  https://j.mp/fgp88
안드로이드 VPN 다운로드 링크:  https://j.mp/fgv88
안내: 중국산 브라우저로는 위 주소가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IE, Edge, Chrome 또는 Firefox 등의 브라우저를 권장합니다.


